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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역까지 5 분의 지리적 우세로 , 손님들
의 인기를 끌고 있다 .

　 도 라 지 1 호 점 이  면 하 고 있 는 ' 이 스
트 ·43 스트리트 ' 는 동쪽으로 가면 유엔 
빌딩 , 서쪽으로 걸으면 그랜드 센트럴 터미
널 ( 이하  중앙역 ) 에 도착한다 . 모두 걸어
서 5 분도 걸리지 않는다 .
　5 천명이 일하는 유엔 빌딩 , 교외로부터
의 전철선로가 집결하는 중앙역 . 남북을 연
결하는 렉싱턴 애비뉴와 3 번가에는 변호사
나 의사 , 회사 경영자가 많이 살고 있다 . 부
근의 원룸 아파트가 60 만 달러 (8 천만엔 )
나 된다 .
　미식의 도시 맨해튼 섬에 사는 사람들은 
평판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  직장에서부터  
택시로 이동하여 동료와 얘기하는 시간이 
일상생활로  되고 있다 . 중앙역에 가까우면 
교외에서 다니는 동료를 초대하기 쉽다 . 외
식 후 귀가열차까지  걸어서 10 분만에 승차
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다 .
　토요일 밤 7 시에 레스토랑을 찾아온 지
에스퍼씨 (30 세 , 아시아계 남성 ) 는 “친구 
여성이 3 년 만에 뉴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
동료 4 명이서 환영회를 열었다 . 음식점을 
평하가는  인기 블로거 ( 중국계 여성 ) 가 , 
이 가게를 칭찬했기 때문에 , 오늘 왔습니다 . 
블로거가 말하는 대로 , 와규가 맛있었지만 , 
이 가게가 친구를 부르기 쉬운 장소에 있는 
것이 너무 기뻣습니다 . 친구의 대부분이 교
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, 중앙역까지  전철  
직통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좋아요”라고 , 처
음으로 내점한 이유를 가르쳐 주었다 .
　김사장의 희망대로 이다 . 자전거를 타고 
다니면서 맨해튼에서  테넌트를  10 년간 찾
아온 노력이 고객 유치 능력을 연마했다 .
　4, 5, 6 월에는 가까운 뉴욕 주립 대학이
나 코롬비아 대학의 학생들이 , 졸업과 취직 
축하로 내점했다 . 이것도 교외에 사는 학생
들에게 모이기 쉬웠던 것도 이유 중 하나일 

1 호점은 유엔 빌딩과 중앙역 중간에 위치에 오픈햇다 .
 「 NY 에서 제일의 바베큐」 로 실력을 쌓고 있다 .

사진 왼쪽 - 사진 왼쪽 위의 하얗게 빛나는 빌딩이 맨해튼의 상징 " 크라이슬러 빌딩 ". 이 건물의 발밑에 중앙역이 있다 . 사진 오른쪽 아래가 도라지 1 호점이다 . 도보 5
분정도로 가깝다 . 사진 오른쪽 - 전면 유리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행인들이 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그릴을 둘러싸고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훤히 들여다 볼수 있다 .

것이다 .
　주변 환경은 결코  레스토랑이 많은 음식
거리가 아니다 . 프랑스 요리점 , 멕시코 요
리점 , 미국 패스트푸드점도 많지 않다 . 국가
별로 보면 일본 음식이 제일 많다 . 스시 가
게는 물론 , 고급 이자카야 , 일본 소바 , 라면 
등의 전문점들이 있다 .
　“이상하게도 바베큐 레스토랑은  일본식
도 한국식도 없다 .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먹
을 수 있는 고품질 쇠고기 , 본격적인 야키니
쿠에 대한 요구가 유엔 빌딩과 중앙역 사이
에 끼인 말레이 힐에는 확실히 존재할거라고 
생각했습니다 .”라고 김사장은 테넌트 선택
의 이유를 밝힌다 .

경험이 풍부한 점장 , 요리사 , 서비스를  확
보

　해외 진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실력이 
있는 좋은 요리사를 확보하는  것이다 . 도라
지 1 호점인 경우 , 운 좋게 예전의 일본 도라
지점에서 일했던 방글라데시인 직원이 맨해
튼에서 살고 있엇기  때문에 재취업을 요청
했다 .
　「자신의 경험도 쌓고 싶어서 도쿄에서 뉴
욕으로 전직했습니다 . 하지만 , 도라지라면  
김사장이 사원을 항상 소중히 생각해 주는 
아늑한 직장이므로 , 또 함께 일해도 좋다고 
생각했습니다」 라고 총 요리장의 모하메드 
라키브씨 ( 사진 왼쪽 ) 는 미소를 보였다 .
　점장인 히로이 켄지씨 (32 세 , 사진 중앙 )
는 , 「김 사장은 언제나 , 사원을 리스펙트하
도록 , 반복적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. 회사에
서의 직위가 아래라고 하여 , 경솔한  태도를 
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, 같은 사원으로서 대
등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
입니다 .”
　이 「리스펙트」의 생각은 , 히로이씨가 쿠
알라룸푸르점에서 점장을 맡고 있을 때에
도 ,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. “쿠알라룸푸

Manuel de Joya 씨 ( 사진 왼쪽부터 
세번째 분 ) 는 , 합기도의 동료 6 명을 
데리고 내점 . " 오픈 테이블에서 발견
했다 . 합기도의 사범 야마다 요시미쭈 
씨의 장례 참렬을 위해 뉴욕에 모엿다 . 
전국 각지에 모두가  집에 돌아가기 전
에 바베큐로 에네르기 보충 하러  왔
다”고 말해줬다 .

당점을 선택한 이유는 ?

르점에서도 , 여기 뉴욕 1 호점에서도 , 직장의 
인간 관계는 동등합니다 . 상사 부하 관계는  
일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, 사원으로서 리
스펙트하는 도라지의 사풍은 최고입니다”라
고 히로이 점장은 확신한다 . 
　플로어 매니저에는 뉴욕 거주 20 년이 되는  
마스미씨가 맞고 있다 . 미국에서의  음식점
에서 근무해온  경험이 풍부하다 . " 이 가게를 
보고 자신에게 딱 맞다고 직감했습니다 . 도라
지는 발전지향이 강하다 . 이 거리에서  제일 
유명한  바베큐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싶다 " 고 
포부를 말한다 . 상승하고 있는 좋은 업적은 
어디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.


